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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금속노조만 빼고, WITH 포스코”
포스코 무노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 노조, “포스코 용광로 앞에 금속노조 깃발 세운다”

‘with 포스코’에 노동조

합도 시민도 없었다. 일제에 

강제노역 당한 노동자들의 피

땀의 대가인 대일 청구권 자

금으로 세운 포스코는 노동조

합을 부정하고 하청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오늘도 포스

코 노동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는 6월 24일 경북 포

항 포스코 1문 앞에서 ‘무노

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포스코 공공성 쟁취 경북 노

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 노동자들

과 노조 포항, 경주, 구미지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포스코 정문에서 1문까지 행

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

동자들은 “50년 무노조 경영 

철폐와 원·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불법 파견 철폐”를 촉

구하며 행진했다.

행진을 시작하며 황우찬 노

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를 향

해 “노조할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 금속노조와 대화

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포스코가 

이를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포

항지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

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라

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이름으로 

포스코 용광로 앞에 서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

사에서 “이번 임기 안에 금

속노조 이름으로 포스코 용광

로 앞에 서겠다”라고 약속했

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은 노조할 권리를 위해 공장

으로 출발하는 날이다. 자식

들에게 포스코 민주노조를 자

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라고 격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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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규 위원장은 “포스코

의 무노조 경영은 수치다. 포

스코가 외치는 위드 포스코는 

함께 하자는 실체가 없다. 상

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포

스코의 향후 50년을 위해 금

속노조와 대화하자”라고 제

안했다.

금속노조와 포항지부는 6월 

18일, 포스코가 안전예산 1조 

1,05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산업재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개 제안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

서 멈췄다”라고 개탄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경북지역 

노동자들은 포스코 문밖에 있

다는 이유로 공장 안에서 벌

어지는 노조 탄압에 연대하지 

못했다”라며 자책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노동 3

권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가 아니며 노동 3권은 거리가 

아니라 공장 안에 있어야 한

다. 포스코에 민주노조를 세

우는 길이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다”라고 결의를 높였

다.

김명동 포항시민단체연대

(준) 대표는 포스코는 포항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고 비판했다. 김명동 대표는 

“6월 13일에 이어 16일에 포

스코 안에서 불이 나 검은 연

기가 포항 하늘을 뒤덮었지

만, 포스코는 어떤 해명도 내

놓지 않았다. 그 연기에 어떤 

유독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라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라

고 질타했다.

포스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할 권리

와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

다.

“포스코지회 최후의 

1인까지 민주노조 사수”

원민호 노조 포항지부 포스

코지회장은 “적지 않은 조합

원들이 포스코 자본의 회유와 

강압으로 노조를 탈퇴했지만, 

지회는 조합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짐했

다.

원민호 지회장은 “대일청

구권 자금으로 만든 포스코

다. 1945년 광복의 8월 15일

처럼 포스코 노동자들의 가슴

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꺼내 

흔들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백일종 노조 포스코사내하

청지회 화인텍분회 부분회장

은 “포스코는 산재 예방을 

위해 씨씨티비를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산재가 나면 씨

씨티비 영상을 악용해 노동자

에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씌

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일종 부분회장은 “코로

나 19를 핑계로 원가절감을 

한다며 하청업체에 작업비를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마저

도 공식 절차 없이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폭로

했다. 백일종 부분회장은 

“포스코는 당장 사내하청 노

동자 조합활동 탄압을 중단하

고 국민기업답게 비정규직 없

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라

고 촉구했다.

포스코는 코로나 19 사태를 

핑계로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휴업, 하청업체 인원 3년 동

안 15% 감축 등을 일방 발표

했다. 포스코 인원 감축 계획

을 실행하면 3년 안에 2,700

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쫓겨난

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산소

공정 작업 중 노동자 네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2020년까지 1조 

1,050억 원을 안전 업무에 투

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포

스코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의

결 사항 어디에도 ‘안전예

산’이나 ‘안전예산 증액’

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

다. 포스코에서 지난 3년 동

안 70여 건의 산재 사고가 일

어났고 아홉 명이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포항지부는 오

는 7월 말 최정우 포스코 회

장 취임 2주년 대응 투쟁과 

포스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대토론회 개

최, 9월 국정감사 대응 투쟁, 

10월 금속노조 집중 결의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